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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교차가 큰 계절이다. 이럴 때 카디건만큼 유용한 패

션 아이템은 없다. 밋밋한 뻔한 코디에 가디건 하나만 걸

쳐줘도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. 가디건은 

가오리 핏, 롱과 숏 등의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

와 컬러로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연출 할 수 있는데 자신

의 스타일에 맞추어 여성스러움과 청순함 그리고 패셔

너블하게 다양한 코디를 할 수 있다.

◈ 할머니 장롱에서 찾은 그것?

쉽게 입었다, 벗었다 할 

수 있는 카디건! 하지만 

이번 시즌엔 그냥 카디건

이 아닌 일명‘할머니 카

디건’이 대세이다. 마치 

할머니 옷장에서 찾아낸 

듯 화려한 꽃무늬 자수

와 올드 한 패턴에 레트

로한 컬러감까지. 더 촌스러울수록 더 힙하다는 사실. 

특히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아이템은 크롭 카디건이다. 

브라탑 위에 쇼트한 기장의 크롭 카디건을 매치하면 다

리가 훨씬 길어 보여 스타일리시해 보인다.

◈ 빈티지하게, 섹시하게

레트로한 패턴의 카디

건은 어디에나 툭 걸쳐도 

트렌디한 무드를 업그레

이드해 준다.  중에서도 

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의 

카디건은 실용도가 높은 편인데, 청바지 위에 걸치면 캐

주얼한 무드를, 원피스 위에 걸치면 빈티지한 느낌을 더

해 준다. 단추를 모두 잠가 원피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

데, 이때는 섹시하게 레그 라인을 드러내고, 미니 백으로 

포인트를 줘 보자. 

◈ 로맨틱한 요조 숙녀를 위해

카디건은 이너 톱으로

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

이조 아이템이다. 카디건

을 활용한 톱은 일반 톱 

아이템보다 훨씬 단정하

고 고급스러워 보이는

데, 일자로 잠근 단추 때

문에 더 깔끔하고 포멀

해 보이기 때문이다. 안

에 얇은 이너를 레이어드하면, 더울 때는 가볍게 벗거

나 단추를 오픈해 어깨에 걸칠 수도 있는데, 이때 컬러

는 베이식 한 뉴트럴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

률이 적다. 

봄 인싸들의 필수템 할머니 카디건


